
2026 봄 워크숍 <해방의 온도> 품평회

*품평회는 과거를 탓하는 자리가 아닌 과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. 원색적인 비난은 지양하며, 개선 방향에 관해 

얘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

*마찬가지로, 품평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. 개인 간에 가졌던 감정은 이후 시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*품평회는 칭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. 공연 준비 과정에서 좋았던 부분에 관해 얘기한다면,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.

이름: 김혜림

역할: <춤추며 간다> 연출

1.<해방의 온도>를 함께 하면서 느낀 점

배우와 연출 중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연출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. 열정 있는 팀원들과 함

께 연극을 제작할 수 있어서 좋았고,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간 것 같다. 1년 전에 연출을 하면서 

아쉬웠던 점을 보완하고, 올해 들어온 신입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연출을 하고자 했는데 확실히 이

번에 연출을 하면서 1년 전의 연출했을 때보다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느꼈다.

2.피드백(워크샵 공연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하는 점)

연출 김혜림

- 대본 분석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연출을 하기 -> 배우들이 어려워 하고 있으면 그 고민에 있어 대

답을 하고,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설득을 제대로 못 시킨 것 같다. 그래야 확신을 줄 수 있을 듯하

다.

- 바뀌는 부분이 생겼다면 기록하고 꼭 기억하기 -> 연출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야 하는데 가끔

씩 상대방한테 이거 맞냐고 물어보거나 기억을 못 할 때가 많다.

- 준비해온 건 많았으나 시간 조절을 잘 못 한 점이 아쉬웠다.

- 연습 시간을 10시 30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11시나 11시를 넘어 연습을 하는 경우

가 잦았고 미리 고지하지 않아서 팀원들이 당황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한다.

- 무대스탭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한 것 같아 아쉬웠다.

배우 서준혁, 최연진, 홍예진
-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을 때마다 아쉬웠다.

- 서브텍스트 작성을 미리 하지 못 해서 연습 과정과 시간에 차질이 생겼던 점이 아쉬웠다.

- 배우의 컨디션이 연습과 공연 당일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잠을 자지 못 한 채 연습을 참여하거나 

공연 당일까지 컨디션 관리를 못 하여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연을 올리지 못 한 점이 아쉬웠다, 컨

디션 관리를 잘하자!! (나도...)

스탭 김윤희, 김연우, 이은채



- 세웠던 일정보다 소품의 완성 진도가 느렸던 것 같았고, 연출과의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

어서 아쉬웠다.

- 의소분/무대 제작 진도나 현황 공유가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, 의소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

물어봤을 때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었기에 무대스탭끼리의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보여 아쉬

웠다.

3.~에게 하고 싶은 말

연출 김혜림
연출 하니까 더 욕심이 생겨부렀다~ 어쩔래! 이번에 연출을 하면서 욕심이 많아 이 욕심을 해결하
기 위해 많이 머리 굴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, 공연 당일에 완성된 연극을 보니까 연출하기 
잘했다는 생각이 들고, 연출을 또 하고 싶어졌지? 작년에 연출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확실하게 의견 
표출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부족하다. 다음에 연출할 때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해서 확신을 가
지는 연출이 되자!

배우 서준혁, 최연진, 홍예진

연출하면서 배우들을 믿어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. 개

인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세 명의 배우 덕분에 배우들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

다. 부족한 저를 따라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자신의 배역에 스스로 고민하는 모습과 질문

을 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했습니다! 덕분에 좋은 연극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더 

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며!!!!! 다들 배우 하십시오ㅠㅠ 다음에 배우할 때는 최고의 고점을 관객에게 

보여주시길~♡

준혁: 나는너를정말아끼는데 너에게 그 마음이 전해졌는지 모르겠구나 항상 너에게 장난 치는 이

유는 너가 정말 사람으로서 좋아해서 그래~~ 너가 전역할 때 나는 극회에 남아있을까? 너랑 또 연

극하고 싶은데 아쉽다. 너랑 지내면서 정도 많이 든 것 같아서 군대 가니까 너무 아쉬워~ 군대 잘 

가고! 안전이 제일이다~ 너랑 정기공연 배우팀 하다가 같이 워크샵 팀 해서 너무 좋았어! 

예진: 언니랑 드디어 워크샵 같은 팀을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나는 언니가 몰입해서 연기할 때

마다 어떻게 저렇게 몰입이 가능하지? 싶을 정도로 놀라워. 그리고 동생인 나를 따라와줘서 고마워

~~~ 언니를 혜연으로 뽑은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! 사실 언니의 역량을 많이 못 끌어준 것 같

아서 연출로서 아쉬웠어. 다음에는 언니랑 같이 정기공연 배우해 보고 싶다 ㅎㅁㅎ 혜연하느라 고

생했어 ♡

연진: 연진이를아무것도모를때... 연진이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었는데 나랑 잘 맞

고 사회생활 잘하는 동생(?이었어서 좋았고 다행(?이라고 생각해써!!!!! S(?인데도 불구하고 연기를 

너무 잘하고, 질문도 계속 해 줘서 진심으로 속으로 기뻤어!! 앞으로도 극회 활동 재미있게 했으면 

좋겠어. 그리고 우리 팀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해서 또 같이 워크샵 팀 같이 했으면 좋겠다 ㅎ

ㅎ 그리고 정기공연도 얼렁 해라... 띠니맨날보고싶네.

스탭 김윤희, 김연우, 이은채

우리의 무대스탭은 어벤져스와 같습니다. 세 분 다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

이번에 희곡이 무대로서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의소분/조명/음향이 할 게 많아서 조금 벅찼을까 



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

지 못 해서 너무 미안하고 아쉬웠어요.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어요! 

이번에 신입생분들은 특히 더 워크샵 하면서 연극에 대해 많이 알아갔으면 하고, <춤추며 간다>를 

하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도 함께 워크샵 활동 같이 했

으면 좋겠다! 정말 최고였어요~~ 고생하셨습니다!! (그리고 특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신중하게 결

정을 했던 것 같은데 제 고민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히히)

은채: 춤추며 간다의 비주얼, 여신, 공주, 너무 착한 채채 언니!! 사실 내가 제일 걱정하던 건 음향이

었어. 음향을 어떻게 찾는지만 들어봤지 무대팀 경험을 하면서 음향을 한번도 해 본 적 없어서 어

떻게 가르쳐주는 게 나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언니가 찾으면서 스스로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고

마웠고, 그만큼 만족한 음향을 찾아와줘서 좋았어! 언니가 찾은 음향 덕분에 우리의 극이 200% 더 

채워질 수 있게 되어 음향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은 것 같아! 김해에서 통학하니 힘들만 한데 항상 

끝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. 다음에도 워크샵으로 같은 팀 했으면 좋겠다~~ 고생해써!

연우: 귀여운고양이여누ㅋ 여누야 너와 친해지고 싶었고 널 본 순간부터 같은 워크샵 팀을 했었으

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짓말 안 치고 너랑 같은 팀 해서 너무 반가웠어! 신입생이라면 

조명이 특히 어려웠을 텐데 스스로 공부하고 잘 찾아와줘서 마음 놓고 널 믿을 수 있게 되었단다 

ㅎㅁㅎ 조명은 음향보다는 잘 아는 분야라서 더 까다롭게 봤던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지만 이번 조

명 만족하니?!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의 답을 기다리는 여누가 그립다~ 너무 고생했고 다음에 같

이 정기공연 하자 히히

윤희: 윤희 언니가 우리 팀에 지원했다는 걸 보고 거짓말 안 치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. 이미 성

공적인 무대가 그려지더라고~ 나는 언니한테 무대를 배웠고 나의 스승이신 언니가 내 팀으로 들어

오게 되어서 기분이 신기했어. 다른 무대스탭처럼 언니도 그렇게 대했어야 하는데 나에겐 아직 존

경하는 선배라 그러지 못 했던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기도 하고 덕분에 작년처럼 많이 배운 것 같

아!! 언니 덕분에 무대 관련해서 수월하게 진행되었고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어. 분위기도 잘 띄어

주시고 다음에도 같이 팀 합시다~~ 오래오래 봐요 희희


